
동해 바이오매스 3만kW 발전소 건설

동서발전이 동해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한다.

동서발전은 삼성동 본사에서 포스코건설과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9

일 발표했다.

신 재생 에너지 분야 단일 발전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3만㎾로 2013년 3월 준공 예정이다.

동서발전은 전력 생산만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국내에 지어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.

동서발전은 신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로는 국내 최초로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발전소 가동률을 90%

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, 그린에너지 상용화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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